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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평화행진 방해해 지체시킨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가 - 오늘
벌어진 상황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경찰 당국에 있다

[논평]

평화행진 방해해 지체시킨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가
- 오늘 벌어진 상황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경찰 당국에 있다 -

 
 
2차 총궐기에 주최 측의 예상을 넘어 5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경찰의 살인진압과 공안탄압 국가폭력, 독선과 기만이
가득한 노동개악 등 민중생존권 외면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음을 뜻한다.
 
평화행진은 4시40분경 시작됐다. 꽃과 바람개비를 들고 가면 퍼포먼스로 시작된 행진의 선두가 1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행진
목표지점인 대학로에 진입했음에도 후미 행진대열은 여전히 시작점인 서울광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유례없는 행진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의 잘못된 행진관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5만이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행진규모를 전혀 고
려하지 않고 2개 차로만으로 협소하게 행진경로를 강제했다. 이로 인해 유례없이 긴 행진대열이 생겼고, 경찰은 행진지체와 교
통지체를 모두 가중시켰다. 게다가 경찰은 행진대열 중간 중간 주변 차량통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행진을 분산시키며 방해하
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진참가 시민들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경찰은 잘못된 행진관리로 평화대행진을 방해했고,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과
시비와 충돌을 자초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행진이라며 시민들을 겁박하는가 하면, 보수언론은 교통불편과 시비상황을
왜곡해 악의적 보도에 활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찰이라면 행진규모를 감안해 정상적 속도로 행진할 수 있는 차로를 확
보해주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행진과 차량소통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찰의 행진관리는 시민들을 이간질시키고 보수언론
의 악용보도를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한 행진차로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불법이라 규정해 참여자들과 주최 측을 탄압하려는 의
도도 의심된다.
 
우리가 평화행진 약속을 지켰음에도 경찰의 행진관리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오늘 확인했듯 차벽과 물대포가 없
으면 충돌도 없다. 정상적인 행진관리가 됐다면 행진시민들과 여타 기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될 수 있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애초 민중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렴했다면 13만, 5만 민중들이 절규할 이유도 없었다.
 
경찰은 원활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민중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 오늘 벌어진 상황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경찰
당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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